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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콘진, 유통분야 VR·AR 상용화에 앞장
- ‘유통분야 VR/AR 서비스 실증지원’ 사업 성료 -

○ VR/AR 개발사와 유통분야 기업 간 매칭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6개 협의체 구성
○ 실증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해 다양한 시장성 테스트와 맞춤형 컨설팅 제공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경콘진)은 지난 7월부터 운영한 ‘유통분야 

VR/AR 서비스 실증지원’ 사업이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유통분야 VR/AR 서비스 실증지원’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유통분야

에서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융합 서비스모델을 발굴하고, 현장에서 

실증 및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칭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VR/AR 개발사와 유통분야 기업의 협의체(컨소시엄)를 구성하고, 컨소시엄 별 

최대 1억 7천만 원 규모의 실증을 지원했다.

지난 7월 구성된 총 6개 협의체는 ▲피닉스스튜디오/해성퍼니처(스마트 VR 기반 

실시간 가구전시 및 판매 플랫폼), ▲퍼니케이브/스마트에어(비대면 3D AR

콘텐츠를 활용한 항공과학 교육콘텐츠 솔루션개발), ▲사막여우엔터테인먼트/

오빅쉐어(3D가구 활용 AR 가구박람회 개최), ▲이지팜/늘푸른공원(농산물 

e-커머스 전용 AR 서비스), ▲헬로브이알/라익디스(웹 기반 AR 러그 쇼핑 

서비스), ▲빅토리아프로덕션/루시(AR 자연놀이 교육서비스)다.



협의체는 실증지원을 위해 1단계로 개발 중인 제품의 온·오프라인 시장성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2단계로 실증·상용화 특화 컨설팅을 받았다. 1단계 

시장성 테스트는 50명의 일반 소비자 테스터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품평회와 유통분야 및 VR·AR 전문가 질의로 진행된 오프라인 테스트로 진행

됐다. 2단계인 실증·상용화 특화 컨설팅을 통해서는 협의체별 맞춤형 사업화 

전략을 지원하였다.

본 사업의 컨설팅지원을 위해 스마트상점기술 전문기업인 넥스트페이먼츠와 

유통 분야 컨설팅 전문기업 엠디글로벌넷이 운영 지원을 맡았다. 또한, 실증 및 

상용화 자문을 위한 VR·AR 분야 전문가로 ‘스페셜포스’ VR게임 개발기업인 

‘드래곤플라이’ 박인찬 前대표, ‘헬로카봇’ 제작사 ‘스튜디오 더블유바바’의 

이홍주 대표 등이 참여했다. 유통 분야에는 ‘인터파크’ 홍승우 팀장, ‘르호봇’ 

신유섭 센터장 등이 참여하였다.

경콘진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은 미래 핵심기술인 VR·AR이 유통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가능성을 검증하는 사업”이라며, “특히 기업 간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네트워킹 채널이 부족한 도내 VR·AR 스타트업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붙임  협업지원 사업 사진 - 원본별첨

○ 오프라인 매칭데이 사진

VRAR 유통 수요공급처 실증협업지원 사업 
오프라인 매칭데이

VRAR 유통 수요공급처 실증협업지원 사업 
오프라인 매칭데이

VRAR 유통 수요공급처 실증협업지원 사업 
오프라인 매칭데이

○ 실증지원(시장성 테스트 / 컨설팅) 사진

VRAR 유통 수요/공급처 실증협업지원 사업 
시장성 테스트 결과보고

VRAR 유통 수요/공급처 실증협업지원 사업 
2단계 컨설팅


